
창문 사이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햇살에 나 

는 그만 단잠을 깨우고 말았다. ‘바쁜 하루하루 

의 생활속에서 오늘은 푹 쉬려고 했는데......??나 

는 창문을 활짝 열어 보았다.

새벽 찬 기운이 나의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어제 

는 비가 와서 인지 거리가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보인다. 습관처 

럼 되어버 린 담배를 한모금 빨았다.

금세 담배 연기는 나의 목을 휘감고 말았다. 아 

직도 나는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 

왔다. 내 주위의 조그마한 것들에 신경을 쓸 여 

유가 없었던 것이가 !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나는 그 정보들 

을 알기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다. 아침이면 열심 

히 일터를 향했고 앞만 보고 뛰지 않았던가 ! 창 

문 너머 길 거리에 보이는 개나리꽃들도 이제는 

시들어 버 리려고 하는 것만 같다.

나는 그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을 때 한번도 그들 

을 봐주지 않았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지 조차도 

몰랐으니......,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 유유히 주위 꽃들과 풀 

한포기와 속삭이며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 오직 정상만을 보면서 무조건 

앞만 향하여 뛰다시피 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 

은가!

그들은 정작 정상에 오르고 나면 자기 자신의 허 

탈감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정상에 오르긴 했 

지만 오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나 또한 그들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에 맞춰 내 자신은 그림 조 

각 퍼즐처 럼 변해가고 있다. 나는 조그마한 손가 

방을 들고 부랴부랴 동네 뒷산을 향해 나섰다.

아주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 했다. 날씬 

했던 나의 몸은 어느덧 둔하고 배가 나온 중년이 

되어 있었다. 정말이지 몇 해 전얘기 같더니, 세 

월은 어느덧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다. 얼마만 

인가 ! 이 런 자연의 스승을 지척 에 두고 나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되 어 자기기만에 빠졌던 것은 아 

닐까? 이름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이 아 

름다운 소리를 나는 등한시하고 "유명 연예인이 

사채 빌려 쓰다 못 갚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경기불황으로 일터는 칼바람이 불고 있대” , 

“어느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최소 백여 명이 

죽었다더라”,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나 자신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뉴스에 익숙해질까 심히 

두렵기까지 하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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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리만을 무의식중에 들으면서 살아왔지 

않았던가?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흔하고 흔한 노랑꽃 

이 제비꽃科（덧말:과）의 야생화를 통해 본 나의 

눈은 너무도 비참함 모습이 었다.

작고 흔한 풀 한포기, 나무들, 이름모를 잡초, 거 

리에 나뒹구는 돌들, 이렇게 모여 자연을 이루는 

진리를 나는 알지 못하고 막연히 큰 틀에 자연만 

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하찮고 사소한 것들이 

있기에 이렇게 역동하는 자연을 느낄 수 있지 않 

았던가!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린시절의 소 

중한 체험들, 대학생활의 낭만들, 어 렵고 힘든 시 

절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할 나날들. 이런 것 

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닐 것이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어 

린시절 수많은 꿈을 꾸지 않았던가 ! 그 허무맹 

랑한 꿈들과 어 린 동심의 마음은 어느덧 다 사라 

지고 현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한가히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갈 수 만은 없지 않는가 !

나는 소중한 체험을 한 것 같다. 오솔길이 끝나 

는 바윗돌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니 온 몸에 

힘이 솟구치는 것 같다. 다시 왔던 길을 향해 발 

을 재촉했다. 누구에게나 다 여러 가지 삶의 목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삶의 목표는 행 

복” 그 자체가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자신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의 하찮고 사소 

한 것들의 소중함을 통해, 나는 내 주위의 사람 

들과 나의 일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 며 나의 발걸 

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